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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이다. 죽은 다음에는 그 어떤 기쁜 소식도 죽은 당사자에게는 아
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피흘
려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지만 그분은 사망과 무덤에 영원히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죽
은 지 사흘만에 부활하셨다. 이같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다. 

먼저 예수님은 과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증거들이 있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피흘려 죽으심과 장사지내심은 그의 죽으심이 완전한 죽음이었음을 뜻하며, 그의 다시 살아나
심이 부활이었음을 확증해준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
난 것이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숨겼다가 사흘만에 나타내 보이심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꾸
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과 그의 죽으심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이 무엇인가? 그분은 수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
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3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며 운명하셨다. 심지어 
로마 군병이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몸안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함으로 확인 사살을 하였다. 
이렇게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무덤에 장사지낸바 되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
으심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분명히 부활이었던 것이다. 

둘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야말로 그가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아침 새
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무덤을 막
은 돌이 옮겨졌고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쌓던 세마포와 
수건만 현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들의 무덤들이 있고, 그 무
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뼈만 남아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무덤 안에 시체가 없다. 다시 살아나
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야말로 그가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들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거나 비밀리 몰래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의심 많은 사람들이 그분
의 부활을 믿겠는가? 그런데 각기 다른 때와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심으로 그의 
부활을 확증해 주셨다. 그리고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경과 천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

넷째로, 예수님 자신의 증언이다. 두려워하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현장에 없었던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
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 20:27)고 말씀하시
지 않았는가? 심지어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다에서 생선을 드셨다. 

다섯째, 예수님 부활 이후의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새로운 변화된 삶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순교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를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
의 부활은 곧 그를 믿는 나의 부활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고,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다 
부활하여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헌신과 순교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무덤과 사망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사단은 그를 죽인 것으로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망의 권세, 사



단의 권세는 죽음까지밖에 없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 생명과 부활은 하나님의 권세에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음에 갇혀 무덤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을 믿는가?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 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축제의 날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엄청난 변
화와 복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지켜온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 주일로 바뀌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므
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이다!


